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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배경

임플란트 술식은 일반 개업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고가의 치료이니

만큼 결과에 대한 장기적인 예후가 매우 중요하다. 그렇다면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

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는가? 몇 가지 증례들을 통

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. 

연구방법및재료

첫 번째 증례 : 블록형 자가골 이식을 통해 보다 적절한 보철 디자인을 얻음

두 번째 증례 : 상악구치부의 과도한 정출을 miniscrews를 이용해 교정한 후 하악에 임플란트를 식립함.

세번째, 네번째 증례 : FGG를 이용하여 부착치은을 회복시켜 준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증례와 부착치은의 폭

을 증가시켜주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증례를 비교함

연구결과

블록형 자가골 이식을 통해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, 정상적인 치관외형을 갖는 보철물을 얻

을 수 있었다. 하악 치아의 발거 후 발생한 상악치아의 정출을 교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다음 정상적인 위치

와 외형을 갖는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얻을 수 있었다. 

결론

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선 임플란트 식립체 못지않게 상부 보철물에 대한 고려가 중요

하다. 증례보고를 통해 경조직 및 연조직의 상태와 대합치의 위치를 개선하므로 보다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상

부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. 부착치은의 존재유무가 임플란트 주위 부착연조직 및 경조직의 예후에 영향을

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이에 대해 장기적인 비교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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